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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크의 황변화 트러블 

 

흰색 실크제품은 여러 번 물세탁을 하면 점차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. 

이러한 현상은 수돗물 속에 들어 있는 활성염소(活性鹽素)때문이며, 나일론 

등과 같은 폴리아마이드(polyamide)계의 흰색 섬유제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

길 수 있다. 

실크나 양모섬유를 표백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(sodium sulfite)

이나 이산화티오요소(thiourea dioxide), 하이드로설파이트(hydrosulfite) 등의 환

원작용(還元作用)으로 표백(bleaching)을 하면, 보통 손쉽게 흰색으로 되돌아

가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. 

그런데 실크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, 중국계 실크제

품은 누렇게 변색한다는 소문을 항간에서 들을 수 있다. 실크가 누렇게 되는 

것은 수돗물에 들어 있는 염소로 인하여 생기는 누런 색의 클로라민

(chloramine)때문이며,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하여 염소를 사용하는 한국이나 

일본 등의 나라에서 생기는 현상인지도 모른다. 값비싼 고급품이 누렇게 되

면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생기게 된다. 

이러한 트러블은 아마(flax)로 만든 리넨(linen) 제품에서도 누렇게 되는 문

제가 있는데, 이것도 클로라민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. 이런 트러블은 

단백질분해효소(蛋白質分解酵素)로 빨면 누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수도 있는

데, 리넨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중요시하지 



않는 것 같다. 문제는 하이드로설파이트 등으로 표백만 해주면 한 번에 이 

트러블은 해결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. 

그러나 다른 색으로 염색된 것들은 대부분의 제품이 환원표백에 견딜 수 

없어 변색이나 탈색되어 제품의 가치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. 특

히 염색견뢰도가 아주 좋다는 환원염료(vat dye) 등도 환원표백과 같은 강력

한 환원제로는 환원되어 탈색되거나 변색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. 

식품공장 등에서 단백질류가 묻어 더러워지기 쉬운 작업복 등이 누렇게 

되는 사고는 단백질류의 더러운 것을 염소표백함으로써 생기지 않았나 짐작

된다. 이런 것도 염소표백 때문에 클로라민이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. 

누렇게 된 것을 희게 하는 데 언제나 염소표백이 좋은 것은 아니다. 폴리

아마이드계 섬유나 단백질류에 의하여 더러워진 경우에는 절대로 염소표백

은 금지되어야 한다. ♣ 

 


